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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. 학생부 교과 전형, 학생부 종합 전

형, 논술 전형,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.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

나,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‘골라 읽는 전형 분석’ 시리즈

를 활용하세요.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.  _편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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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원 합격이란? 

수험생 자녀를 둔 지인으로부터 ‘추합’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경험이 

있을 것이다. 흔히 말하는 추합은 추가 합격을 줄여 일컫는 말로 추가 합격의 

정식 명칭은 충원 합격이다.

2월 초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기간이 지나면 대학은 등록하지 않

은 인원만큼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에게 합격 통지를 한다. 이 인원을 미등

록 충원 인원이라고 하고 합격한 학생들을 충원 합격자라고 한다. 이는 정시 

원서를 3장 쓰기 때문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그중 한 곳을 선택하고 나머

지는 등록을 포기해 발생한다. 

대학은 보통 1~5차에 걸쳐 홈페이지에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이후 전화

로 충원 합격을 통보하기도 한다. 전화로 합격 통지를 받는 것을 보통 ‘전화 찬

스’로 합격한다고 하며 ‘문을 닫고 합격’한 매우 운 좋은 케이스를 뜻한다.

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은 “충원 합격은 상위권 대학이 추가 합격을 발표

함으로써 그 아래 대학 합격자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연쇄적인 현상이기 때

문에 중위권 대학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추가 합격이 도는 경우도 있지만 

상위권 대학은 보통 3~4차면 움직임이 많

지는 않다. 서울대가 3차까지만 발표하기 

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충원율의 특징 

충원율은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이

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.

첫째, 가군과 나군에 비해 다군의 충원율

이 압도적으로 높다. 서울 영동일고 윤희

태 교사는 “ 다군은 상위권 대학의 모집 인

원 자체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다양한 점수

대의 학생들이 지원한다. 따라서 더 선호

하는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

을 수밖에 없다. 보통 가·나군의 충원율이 

50~150%라면 다군의 경우 400~800%까

가·나·다군 정시 지원 원서 3장을 모두 최초 합격한다면 어디든 합격 가능한 최상위권 

지원자가 아닌 한 기쁘기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. 지원자의 성향에 따라 

다르겠지만 1장만 안정 지원하고 1~2장을 상향 지원하면 지원자의 수능 성적대보다 

높은 대학 또는 학과에 충원 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상향·적정 지원 시 반드시 살펴봐야 

하는 것이 충원율이다. 정시 지원 전략의 핵심이라는 충원율에 대해 알아봤다.

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@naeil.com
도움말 윤희태 교사(서울 영동일고등학교)·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(종로학원하늘교육) 
자료 종로학원하늘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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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지 나군에 있던 글로벌리더학과에 지원

한 학생들이 더 점수대가 높은 곳에 합격해 

빠져나가려면 가군의 서울대에 합격해야 

한다. 글로벌리더학과의 충원율은 매우 낮

은 편이었으나 올해는 군  이동으로 높아질 

것”이라고 예측했다. 

마지막으로 자연 계열의 경우 인문 계열과 

달리 의대와 치대의 영향을 받아 서울대를 

비롯한 최상위권 대학의 충원율이 인문 계

열보다 높게 나타난다. 이로 인해 다른 대학

들까지 연쇄적으로 충원율이 높아지는 경

향이 있다.

정시 지원 전략의 키워드 

합격 예측 프로그램의 발달로 지원 가능 점

수대는 정해져 있지만 상향 지원이나 적정 

지원 시 반드시 지원 학과의 3년 치 충원율

을 확인해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. 3년 

치를 보는 것은 예외성을 걸러내고 봐야 하

기 때문이다.

장 종로학력개발원장은 “경쟁률이 예년보다 

낮은데 충원율이 예년보다 훨씬 높은 경우 

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. 그렇기에 자

신의 성적대보다 2~3점 상향 지원하고 싶

다면 충원율이 높을 가능성이 큰 상위권 인

기 학과를 쓰는 것이 좋다”고 조언했다. 

윤 교사는 “군별로 가고 싶은 학과 몇 개를 

정한 후 충원율을 확인하고 올해 경쟁률 추

이를 살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야 한다. 충

원율이 50%라면 1.5:1의 경쟁률도 실질적

으로는 1:1에 가깝다. 충원율이 150%라면 

2.5:1도 합격 가능권이다. 올해 경쟁률과 

과거 충원율을 이용해 실질 경쟁률을 예측

하는 것, 즉 다른 곳으로 빠질 인원을 고려

해 실제 점수가 어느 정도 모자라더라도 추

가 합격 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정시 

지원 전략의 핵심이다”라고 강조했다. 

지 올라간다”고 전했다.

둘째, 중상위권 인기 학과의 충원율이 비인기 학과의 충원율보다 높다. 장 종

로학력개발원장은 “일반적으로 본인이 합격한 대학보다 점수대가 높은 대학

에 합격해야 빠져나가는데 그러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. 당연히 인기 학과

를 지원한 학생들이 보다 점수대가 높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”고 설

명했다. 반대로 하위 학과의 경우 상향 지원한 학생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충

원율이 낮게 형성된다.

셋째, 충원율은 대학의 군별 배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. ‘정시 전형 7’ 기

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학의 군별 배치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

략이다. 성균관대의 경우 인기 학과를 가군에 배치해 나군에서 연세대와 고

려대의 선호가 낮은 학과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는데, 반대

로 선호가 높은 학과에 합격하거나 학과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

많아 충원율이 나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(표).

장 종로학력개발원장은 “대학의 군별 위치에 따라 충원율이 많이 달라질 수 

있다. 올해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과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다. 작년

표_ 성균관대 정시 모집 단위별 충원 합격자

모집

군
모집 단위

2020학년 2019학년 2018학년

모집

인원
1차 2차 3차

4차

이후
충원율 충원율 충원율

가 글로벌경제학 30 18 22 21 16 256.7% 300.0% 268.8%

가 글로벌경영학 47 16 25 27 41 231.9% 380.0% 300.0%

가 사회과학 계열 141 108 56 14 12 134.8% 201.0% 124.2%

나 경영학 75 6 6 5 10 36.0% 53.1% 4.1%

나 교육학 15 3 0 2 0 33.3% 0.0% 33.3%

나 인문과학 계열 124 8 11 14 2 28.2% 55.0% 31.4%

나 영상학 15 2 1 1 0 26.7% 28.6% 28.6%

나 한문교육 15 2 1 0 0 20.0% 20.0% 40.0%

나 의상학 16 1 0 1 1 18.8% 22.2% 33.3%

나 글로벌리더학 31 4 1 0 0 16.1% 33.3% 0.0%

가 글로벌바이오메디컬 13 9 6 5 7 207.7% 250.0% 191.7%

가 반도체시스템공학 32 17 17 14 14 193.8% 161.1% 216.7%

가 소프트웨어학 60 21 16 14 21 120.0% 192.3% 164.3%

가 건설환경공학부 30 12 7 6 6 103.3% 80.0% 60.9%

가 공학 계열 226 86 52 19 14 75.7% 151.4% 90.4%

나 자연과학 계열 106 12 6 5 6 27.4% 71.7% 49.3%

나 컴퓨터교육 16 1 0 0 2 18.8% 80.0% 0.0%

나 의예과 20 3 0 0 0 15.0% 33.3% 33.3%

나 전자전기공학부 75 4 2 3 2 14.7% 78.0% 34.9%

나 수학교육 15 1 1 0 0 13.3% 80.0% 50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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